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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왜 한국영화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했을까?
한국영화박물관 신규 기획전시 ‘제목전(展)’ 8일(금) 개막

: 한국영화 100년, 8,400여 편 제목 데이터 분석
: 한국영화 제목 속 여성 지칭 어휘, 남성보다 63% 많아

    : 애니메이션 · 영상 · 그래픽 디자인 협업, 텍스트를 움직임으로 확장한 전시

한국영상자료원(원장 모은영, 이하 ‘영상자료원’)은 8일(금)부터 한국영화박물관(상암동 

소재)에서 신규 기획전시 <제목전(展) -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무빙 이미지>(이하 ‘제

목전(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영화 100여 년의 역사를 ‘제목’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해체하고, 이

를 다시 이미지와 움직임으로 확장해 보여주는 전시다. 19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8,400여 편의 한국영화 제목을 분석하는 한편, 애니메이션과 영상, 그래픽 디자인을 통

해 제목이 하나의 시각적 경험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 <제목전(展)-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무빙 이미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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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한국영화 제목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1위는 ‘사랑’

한 세기 넘는 시간 동안 한국영화 제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 답

은 ‘사랑’이다. <제목전(展)>은 1919년부터 2025년까지 공개된 한국영화 8,436편을 수

집·분류하여 다양한 키워드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영화 제목 단어 TOP 100’ 섹션에서는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를 빈도 기준으로 

100위까지 산출해 한국영화가 어떤 정서와 서사 구조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사랑’은 총 197편에 사용되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여자’(172편), ‘밤’(124편), 

‘청춘’(77편), ‘왕’(69편), ‘남자’(67편), ‘사나이’(67편), ‘꽃’(63편), ‘길’(61편), ‘사람’(56편)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사랑’은 한국영화가 관계 중심 서사와 멜로드라마를 축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별’, ‘눈물’, ‘연인’, ‘로맨스’ 등 감정과 관계를 둘러싼 어휘 

역시 높은 빈도로 등장하며, 한국영화의 정서가 인물 간의 감정과 관계에 깊이 기대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비교적 꾸준히 이어지며, 시

대를 관통하는 정서적 흐름을 형성해 왔다.

□ 왜 한국영화에는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가 더 많을까?

제목은 단순한 명명을 넘어, 특정 시대의 감각과 시선을 드러내는 기호다. 한자가 섞인 

문어체, 외래어 중심의 표현, 일상적 구어체에 이르기까지 제목의 변화는 곧 한국 사회

의 문화적 흐름과 대중 감수성의 변화를 반영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영화 제목을 문화사회적 관점으로 조명한다. 대표 

섹션인 ‘너의 이름은 여자’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 어휘의 사용 양상을 비교 분

석한다. ‘여자’는 전체 단어 빈도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는 47종

으로 남성을 지칭하는 어휘 29종보다 약 63%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영화 산업의 역사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신파와 멜로드라마를 중심으로 

여성 인물의 희생과 감정을 강조해 온 서사 구조, 그리고 1970~80년대 성애영화의 영

향 등은 제목에서 여성 어휘의 높은 빈도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산딸기>(김수형, 

1982년), <가시를 삼킨 장미>(정진우, 1979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정진우, 1981

년)와 같이 여성을 은유하는 표현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경

향은 한국영화가 오랫동안 여성 인물을 특정한 감정과 서사의 틀 속에서 재현해 왔음

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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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다시 움직임으로 — 동시대 감독들이 재해석한 영화 제목

이번 전시는 영화 제목을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움직이는 이미지’로 확장한다. 글자가 

형태를 바꾸고, 장면으로 전환되며, 리듬을 갖고 움직이는 과정은 제목이 하나의 독립

된 시각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동시대 애니메이션 감독과 극영화 감독이 참여해 한국영화 제목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영상 작업을 선보인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 영화제와 브라질 애님

아르떼 페스티벌에 초청되며 주목받고 있는 이상화 감독은 2000년대 한국영화 제목과 

캐릭터를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인다. <지구를 지켜라!>(장준환, 2003

년), <올드보이>(박찬욱, 2003년), <괴물>(봉준호, 2006년) 등 대표작의 이미지를 빠르

게 변주하는 모핑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목과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회장이자 전주국제영화제, 인디애니페스트 대상 수상자인 한

병아 감독은 1966년작 <워커힐에서 만납시다>(한형모)를 모티프로, 영화 제목과 이미

지를 애니메이터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인다. 또한 영화 <미망>(2024년)으

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김태양 감독은 한국 고전영화의 타이틀 시퀀스를 콜

라주한 영상 작업으로 참여해, 제목이 지닌 시간성과 영화사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풀

어낸다.

▲ 이상화 감독 대표작 

<접힌 기억>

▲ 한병아 감독 대표작 

<우주의 끝>

▲ 김태양 감독 대표작

<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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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이끄는 스튜디오 3곳의 작업 한자리에

한국영화 제목의 미학은 포스터 디자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영화를 보기 전 

관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제목의 서체와 디자인은 영화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압축

해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이끌어 온 주요 스튜디오 세 곳의 작업을 

통해, 제목이 어떻게 이미지로 구현되는지를 조명한다. ‘스튜디오 빛나는(박시영)’은 

<군체>(연상호, 2026년), <성적표의 김민영>(이재은, 2022년) 등 개성 있는 캘리그래

피 작업을 선보이며, 최근 <왕과 사는 남자>(장항준, 2026년) 포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꽃피는 봄이 오면(김혜진)’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류승완, 2000년)를 시작으로 

<박쥐>(박찬욱, 2009년), <암살>(최동훈, 2015년), <파묘>(장재현, 2024년) 등 굵직한 

작품을 통해 한국영화 포스터 디자인의 흐름을 이끌어 온 작업을 소개한다.

‘프로파간다(최지웅, 박동우, 이동형)’는 <신세계>(박훈정, 2013년), <소공녀>(전고운, 

2018년), <밀수>(류승완, 2023년) 등 대표작의 캘리그래피와 작업 과정을 통해 제목 

디자인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영화 제목을 통해 한국영화를 다시 읽고, 텍스트

에 머물던 제목을 이미지와 움직임의 경험으로 확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본 전시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 8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www.koreafil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관람료 무료

다. (문의: 02-3153-2039)

▲ 스튜디오 빛나는 대표작

<왕과 사는 남자>

▲ 꽃피는 봄이 오면 대표작

<파묘>

▲ 프로파간다 대표작

<밀수>


